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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정수소 확산을 위해 
한-일간 공조를 강화한다

- 한-일 국장급 수소협력 회의 열려
- 청정수소 시장선도를 위한 정책 공조방안 논의 및 양국 대화 정례화 추진

 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)는 2.15.(목) 일본에서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과 

이노우에 히로오(井上 博雄) 일본 경제산업성 에너지절약 및 재생에너지 부장 간 

‘한-일 국장급 수소협력 회의'를 가졌다고 밝혔다.

 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 계기 미국 스탠포드 대학

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 좌담회('23.11월) 시, 양국은 탄소 저감과 청정에너지 

분야에서의 공조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으며, 이번 회의는 청정수소를 중심

으로 한 후속 논의를 위한 자리였다.

 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 달성을 위한 청정수소의 

중요성을 재확인하고, 양국은 산업구조 및 에너지 소비 구조가 유사하여 청정

수소 수요·수입국으로서 미래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였다. 

또한, 양국 간 공통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(1)글로벌 수소 공급망 개발 및 새로운 

수소 활용분야의 창출, (2)표준·규격, (3)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

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. 

  아울러, 글로벌 수소경제를 확산하고 동북아를 중심으로 청정수소 시장을 

선도하기 위해 양측은 국장급 ‘한-일 수소 협력 대화’를 개설하고 정례화

하여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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